
[보도자료] ‘국가대표 가드’ 박지현, 쿠팡플레이에서 만난다! 쿠팡
플레이, 2026 시즌 WNBA LA 스파크스 경기 한국어 생중계
2026. 5. 29.

쿠팡플레이가 2026 시즌 WNBA LA 스파크스의 경기를 생중계한다.

첫 중계는 5월 30일(토) 오전 8시 30분 워싱턴 미스틱스 경기�박지현의 미국 무대 도전기 한국어 독점 생중계
“여자 프로농구 세계 최고 무대까지 품었다!” 쿠팡플레이, 대체 불가 스포츠 중계 라인업 확장 가속

.2026. 05. 29. – 쿠팡플레이가 한국 선수로서 역대 세 번째로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에 진출한 박지현의 LA 스파크
스(Sparks) 경기를 한국어로 독점 생중계한다. 첫 중계는 오는 5월 30일(토) 오전 8시 30분(이하 한국시간) 워싱턴 미스틱스와의
경기로, 쿠팡플레이는 국내 대표 가드 박지현의 올시즌 미국 도전기를 함께한다.

이번 LA 스파크스 생중계는 쿠팡플레이가 구축해 온 압도적인 스포츠 중계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더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
다. 국내외 축구, NBA, NFL, F1 등 이미 국내에서 압도적인 스포츠 콘텐츠를 자랑하는 쿠팡플레이는 이번 WNBA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며, 명실상부 가장 강력한 스포츠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박지현은 2018년 국내 여자프로농구(WKBL)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데뷔해 통산 158경기를 소화한 국내 간판 가드다. 지난
3월에는 ‘FIBA 여자 농구 월드컵 최종예선’ 나이지리아전에서 22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몰아치며 대한민국의 17회 연속 월드
컵 본선 진출을 견인, 대회 ‘탑 퍼포머스’에 선정된 바 있다. 해외 무대 도전 가속도를 붙인 박지현은 올해 4월 LA 스파크스에 정식
입단해 정선민과 박지수에 이어 대한민국 역대 3번째 WNBA 리거가 됐다.

1997년 출범한 WNBA는 글로벌 정상급 선수들이 활약하는 세계 최고의 여자 프로농구 무대다. 남자 리그인 NBA가 시즌을 마치
는 시기에 맞물려 개막해, 농구 팬들에게 박진감 넘치는 즐길거리를 빈틈없이 선사하고 있다. 박지현이 합류한 LA 스파크스는 통산
3번의 챔피언을 차지한 전통의 명문 구단으로, 켈시 플럼, 은네카 오구미케 등 리그 올스타급 자원을 두루 보유해 탄탄한 전력을 자
랑한다.

현재 리그 9위에 올라있는 LA 스파크스는 5월 30일(토) 오전 8시 30분 워싱턴 미스틱스, 31일(일) 오전 7시 코네티컷 썬과 차례로
맞붙는다. 앞서 박지현은 직전 경기인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전에서 리바운드·어시스트·스틸을 1개씩 기록, 3경기 연속 출전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태는 등 코트 적응력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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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구 팬들의 염원을 담아, 박지현의 WNBA 도전기를 가장 생생하게 전할 최정예 중계진도 출격한다. 워싱턴 미스틱스전은 농
구 전문지 편집장 출신으로서 섬세한 설명이 특징인 손대범 해설위원과 한장희 캐스터, 코네티컷 썬전은 정교한 분석력을 자랑하
는 ‘NBA 권위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채민준 캐스터가 현장을 전할 예정이다.

손대범 해설위원은 워싱턴 미스틱스전에 대해 “외곽 수비에 어려움을 겪으며 2연패 중인 워싱턴을 상대로, 켈시 플럼과 디어리카
햄비의 득점 부담을 덜어줄 벤치의 서포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박지현의 투입 시점과 경기 투입 시간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조현일 해설위원은 코네티컷 썬전에 대해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스파크스와 빈공에 어려움을 겪는 코네티컷의 만남이
다”라며 “코네티컷 간판 센터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부상으로 공백인 상황, WNBA 최고의 원투 펀치로 꼽히는 켈시 플럼과 데리카
햄비의 활약상에 기대가 모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LA 스파크스의 경기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는 ‘스포츠 패스’ 가입자라면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시청 가능하다. 자세한 경기
정보는 물론 경기 종료 후 다시보기와 하이라이트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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